한국노총 가입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
KT노동조합은 2만 5천여 조합원의 열망과 오는 3월 2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방침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수 많은 명과 암을 경험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는 파고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명동성당 내의 공권력 탄압’이라는 뼈 아픈 억압도 견뎌내었다. 또한 15년 간 노동운동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민주노총을 임시조합원총회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탈퇴했고, 이후 전 조합간부가 합심하여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 수립을 위해 HOST운동과 UCC 활동을 펼치는 등 KT노동조합만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 후, 민노총과 결탁한 일부 단체는 KT노동조합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우리를 사회적 역할에는 관심도 없이 제 살 길만 찾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자주성을 지키는데 있어 단사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 하에 노선이 유사한 노동세력과의 연대가 불가피 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부 언론이나 반집행부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ICT 산업의 주도적 역할과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고용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바로 ‘한국노총’ 가입이며, 이는 한국노총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신했기에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인 것이다.

KT노동조합은 그간 한국노총이 한국 노동계 전반에서 수행해 온 많은 투쟁과 성과에 대하여 깊은 존중과 동지적 신뢰를 보내며 향후 어떠한 고난도 함께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노총 가입을 계기로 통신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망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노동계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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